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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give the basic educational sources that could nurture creative fashion designers for the creative advancement of the fashion industry. After investigating and categorizing the ideation behind designer collections in four fashion capitals - Paris, London, Milan and New York, the materialization of concepts was analyzed in relation to inspiration and design elements. As a result, design inspiration was classified into figures, artworks and art trends, historicity of fashion, regional features, natural objects, artificial objects, abstract concepts, clothing for specific occasions, events, and others. This study found that inspiration for fashion design comes from various fields, and that creative design skills can be nurtured through ideation training using a wide variety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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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 과정이 필요한 패션 디자인 분야는 디자이너의 창의적 능력 개발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이에 따라 패션 디자인 산업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국가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서 육성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지난 11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관세 철폐 효과에 기반하여 국내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패션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를 지닌 소비재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Lee, 2015). 이 밖에도 FTA 발효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 교역 환경이 개선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효과 등이 발생해 중국 내 한국산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Kim, 2015).

        그러나 저가 패션시장 및 섬유시장의 경우 오히려 저가의 중국 제품의 유입으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Oh, 2015). 또한 몇 년 사이 내수 패션시장의 장기적인 위축에 대한 우려와, 디자인 카피나 저작권 논란 등 패션과 관련한 도덕성 이슈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국내 패션산업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창의적인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패션 디자인 교육 자료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패션디자인 발상과 관련하여 Kim(2010), Oh & Kim(2011)을 비롯한 선행연구와 같이 특정 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 발상 과정을 분석하거나, 스캠퍼나 체크리스트 등 아이디어 발상법을 활용하여 패션디자인 발상법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디자인의 영감이나 주제에 집중하여 그에 따른 발상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의 창조적 선진화를 위해 창의적 패션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기초적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패션의 주요 중심지인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살펴보고, 디자인 영감 또는 디자인 발상 자료를 조사하여 범주화한 후, 각 범주별로 발상 자료가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발상 자료가 실제 디자인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디자인의 3요소인 선, 색채, 재질별로 분석하여 디자인의 기본 요소에 따른 발상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창의적 발상 훈련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컬렉션 분석 대상은 2000년 이후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CFDA)와 British Fashion Awards에서 여성복 분야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이너 중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온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였다. CFDA Awards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브랜드를 대상으로 상업성과 독창성 및 스타성을 고려하여 수상하며, British Fashion Awards는 그해 패션 산업적으로 가장 크게 공헌하고 주목을 받은 브랜드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그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 대상으로는 Alexander McQueen, Altuzarra, Burberry, Calvin Klein Collection, Carolina Herrera, Céline, Chalayan, Christopher Kane, Donna Karan, John Galliano, Marc Jacobs, Michael Kors, Narciso Rodriguez, Oscar de la Renta, Proenza Schouler, Ralph Lauren, Rodarte, Stella McCartney, The Row, Tom Ford, Vera Wang, Vivienne Westwood의 총 22개 브랜드 및 디자이너가 포함되었다.

        기간은 2011 Spring/Summer 시즌부터 2015 Fall/Winter 시즌까지 총 10개 시즌의 Ready-to-Wear 컬렉션으로 하였으며, 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은 컬렉션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2개 브랜드의 217개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VOGUE(www.vogue.com)와 VOGUE Korea(www.style.co.kr)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컬렉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리뷰 원문을 읽고 컬렉션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디자인 영감 및 발상과 관련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분석에 사용된 217개 컬렉션의 리뷰 중, 디자이너의 인터뷰에 의해 직접적으로 컬렉션의 영감이나 주제가 언급되지 않고 리뷰어의 추측이나 생각 위주로 작성된 리뷰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07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키워드를 바탕으로 디자인 발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비평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VOGUE와 VOGUE Korea에서 수집한 패션 컬렉션 사진과 전문가의 컬렉션 리뷰, 디자이너 인터뷰 기사 등을 사용하였으며, 패션디자인 발상이나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과 관련 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패션디자인 영감을 분류하여 범주화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발상에 관한 Lee & Lee(2011)의 단행본 중 발상의 종류와 분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고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네 가지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범주를 추가하여, 영감의 종류를 인물, 예술작품 및 예술사조, 패션의 역사성, 지역적 특성, 자연물, 조형물, 추상적 개념, 특정 목적을 위한 의상, 특정 사건, 기타의 10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디자인의 요소에 따른 디자인 발상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할 디자인 요소를 선, 색채, 재질 및 무늬의 3가지로 압축하였다. 각 디자인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된 요소에 따라 디자인을 분류하고 발상을 분석하였는데,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혼합된 경우 컬렉션의 주제나 발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의상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 색채, 재질 및 무늬의 분석은 모두 머리부터 발까지 한 착장의 전체가 나타나는 정면 사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재질의 경우 시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특성만 고려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자인 영감과 발상의 관계 및 분류
        디자인 영감(inspiration sources)이란 디자인의 계기, 즉 디자인의 시작이 되는 생각이나 자극을 말하며, 디자인 발상이란 디자인 영감으로부터 실제 디자인을 구체화하여 만들어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 영감과 발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디자인 영감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변형 및 확장되고 재구성된 이미지가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영감을 뜻하는 영어인 'inspiration'을 직접적으로 ‘발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작품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선택 및 구체화하는 디자이너의 고유한 창조적 이미지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등 발상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다(Park, Lee, Yum, Choi, & Park, 2006). 따라서 디자인 발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디자인 영감의 분석 역시 필수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영감과 디자인 발상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가 디자인의 영감이나 주제의 성격에 따라 패션디자인 발상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부터 추상적인 것, 자연과 기술, 예술과 문화, 과거의 패션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거의 모든 개념을 포함한다(Geum & Lee, 1996; Lee & Lee, 2011; Park et al., 2006).

        이렇듯 다양한 디자인 영감의 종류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ee & Lee(2011)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이들은 패션 디자인 발상의 종류를 디자인 요소에 의한 발상과 이미지에 의한 발상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요소에 의한 발상은 선, 형태, 색채, 소재, 무늬에 의한 디자인 발상으로 나누었고, 이미지에 의한 발상은 역사성, 민속성, 자연 조형, 인공 조형에 의한 발상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미지에 의한 발상의 경우, 실제로 컬렉션들에 사용된 디자인 영감의 종류는 네 가지로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범주를 추가하여, 영감의 종류를 인물, 예술작품 및 예술사조, 패션의 역사성, 지역적 특성, 자연물, 조형물, 추상적 개념, 특정 목적을 위한 의상, 특정 사건, 기타의 10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패션디자인 요소의 결정
        패션디자인의 요소에 어떤 요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역시 각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Lee(2003)는 복식디자인의 요소를 선, 색채, 재질의 3가지로 보았다. 그는 선에 의해 형이 결정되고, 형의 반복으로 선이 형성되며, 형이 선으로 지각된다는 측면에서 선과 형이 상호의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복의 형태적인 면, 즉 엄밀히 말해 실제로 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선으로 지각되는 의복의 실루엣을 선적인 요소에 포함하였다. 색채는 색의 삼속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색상과 톤의 변화나 색채간의 배색과 조합을 통하여 수많은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옷감에 의해 구체화되는 패션디자인은 소재의 재질이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와 재질을 패션디자인의 요소에 포함하였다. 이 외에 Park et al.(2006)은 패션디자인의 요소를 형태, 색채, 소재로 나누었으며, Kim & Lee(2011)도 선, 색채, 재질을 디자인의 3요소로 보았다. Son & Kwon(2014)은 선과 형태를 구분하여 선, 형태, 색채, 질감 및 무늬의 네 가지를 패션디자인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며, Lee & Lee(2011)는 디자인 요소에 의한 발상 및 연출에서 디자인 요소를 선, 형태, 색채, 소재, 무늬의 다섯 가지로 모두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연구 문제로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발상의 표현을 분석하였는데, Lee(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디자인 요소를 선, 색채, 재질 및 무늬의 3요소로 한정하였다. 선과 형의 관계에 따라 형태적인 면은 선에 포함하여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 질감과 무늬는 그 구체적인 성격은 다르나, 옷감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의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요소로 묶은 Son & Kwon(2014)의 분류를 참고하여 한 요소로 다루었다.

      

    

    

  
    
      Ⅲ.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영감 및 발상 분석
      
        1.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영감의 분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 영감의 종류에 따른 디자인 발상 분석을 위해, 각각의 컬렉션마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리뷰에서 언급된 컬렉션 주제나 디자인 영감을 성격 별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인물’ 카테고리로, 이는 개인과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존인물, 작품이 아닌 인물 자체로서 언급된 예술가, 혹은 상상의 인물, 영화·TV 캐릭터, 하위문화그룹, 사회계층 등의 이름이나 명칭이 명시된 경우 이 카테고리에 포함하였다. 책이나 영화, 그림 등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에도 특정 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면 작품 전체의 분위기보다는 해당 인물의 성격이나 스타일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히피나 라이더, 전사(warrior)와 같이 비교적 뚜렷한 스타일이나 특징이 있는 그룹의 경우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하였으나, ‘the girls you hate at school’과 같이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고 추상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경우는 추상적 개념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예술작품 및 예술사조’로, 이 카테고리는 미술 작품, 조형예술 작품, 영화를 포함한다. 또한 드라마, 음악, 문학, 만화도 예술의 한 장르로 보아 포함하였다. 단, 작품의 이름, 특정 작가의 작품, 전시회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였으며, 건축물은 조형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아르데코, 옵아트, 콜라주 기법 등 예술 사조나 예술의 표현 기법을 영감으로 한 컬렉션도 포함하였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패션의 역사성’ 카테고리이다. 여기에는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거나, 어떤 스타일이 유행했던 시대 혹은 기간 자체를 디자인의 영감으로 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같이 특정 인물이나 디자이너의 영향으로 창작되거나 명명된 패션 스타일 및 디자인의 명칭이 언급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네 번째 ‘지역적 특성’ 카테고리는 유럽과 미국 등의 지역을 디자인 영감으로 하여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컬렉션을 분류한 서구 문화와, 인디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비서구 문화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서구 문화권의 지역에서 영감을 받았더라도 과거의 원주민이나 민속적 컨셉을 주제로 하여 에스닉하고 토속적인 이미지가 강한 경우 비서구 문화로 분류하였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자연물’이며, 자연 그 자체, 지구, 땅, 태양, 달, 바다, 물의 자연환경과 벌과 새, 꽃의 동식물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인 ‘조형물’은 예술 작품을 제외하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조형물을 의미한다. 건축물, 자동차, 정원, 가공된 보석, 비디오 게임, 스카프, 장화, 특수 기능성 소재와 같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가공된 모든 인공적인 대상을 포함하였다.

        일곱 번째는 ‘추상적 개념’ 카테고리이다. 이는 실체가 없는 상상의 이미지나 추상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며, 미니멀이나 밀리터리 룩 등 특정 스타일이나 예술 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라도 컬렉션의 분위기나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하였다. 단, 디자이너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경우에 한하였으며, 리뷰어가 컬렉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디자인의 영감을 추측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급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덟 번째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의상’ 카테고리이다. 비치웨어, 운동복, 아웃도어 의상, 군복과 같은 유니폼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입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경우가 포함된다.

        아홉 번째는 ‘특정 사건’ 카테고리로, 분석 범위인 217개 컬렉션 중에서는 ‘런던 올림픽’을 주제로 한 2012 F/W 시즌 Stella McCartney 컬렉션의 한 개 사례만이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직접 ‘주제가 없다’고 언급한 특수 사례인 2012 F/W Chalayan 컬렉션을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나, 디자인 영감에 따른 발상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컬렉션 주제 및 디자인 영감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ign Inspiration Categories from Fashion Collections
          
          

        

        
          
            
              	Categories
              	Design Inspirations (frequency)
              	Frequency
            

          
          
            	Figures
            	Models & Actresses(Actors)(8): Kate Moss, Kate Moss and Carolyn Bessette Kennedy, Edie Sedgwick, Demi Moore, Jean Shrimton, Christine Keeler, Catherine Deneuve, Maria Lani
Artists & Singers(3): Balenciaga, Debbie Harry, Stevie Nicks
Editors & Stylists(2): Diana Vreeland, Carine Roitfeld
Other Real Figures(1): Princess Margaret
Imaginary Figures(3): Mary Pickford and Mary Poppins, ‘Dark Lady’ of the Sonnets, Truman Capote's "swan"
Groups(10): Biker, cowgirl, Puritan, Broadway showgirls, first ladies, warrior, English Rose, American dancers, hippies
            	27
          

          
            	Artworks & Art Trends
            	Artworks(13): Artworks of Philippe Dodard, Korean artist Kim Joon, Vincent van Gogh, Gerhard Richter, Lygia Clark, Hannah Hoch, ceramist Ron Nagle, Andy Warhol and Picasso, Jean-Michel Basquiat, furniture designers and artists, furniture designs of Marc Newson, Robert Morris and Helen Frankenthaler, Art Basel
Art Trends & Genres(5): Minimalism, Bauhaus, Art Deco, Bloomsbury, kinetic art
Photographs(4): Zuma series of photographer John Divola, Olafur Eliasson's 'The Weather Project', Loretta Lux's photographs, photographs of David Sims
Movies(10): Kill Bill(Boyish martial arts), Days of Heaven, The Great Gatsby, Cruising, The Blue Angel, the devils, Ivan's Childhood, Star Wars, Rosemary's Baby and Barry Lyndon, The Girl Chewing Gum
Soap Opera(1): Downtown Abbey
Music(1): 'This Woman's Work' by Kate Bush
Literature(1):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Cartoons(1): Corto Maltese's French comic
            	36
          

          
            	Historicity of Fashion
            	Fashions from the Past(11): Middle Ages, Baroque, 1920's, 1930's, 1940s, 1960's(2), space age, 1970's(2), forties and the seventies
Specific Styles(6): 50's Balenciaga, punk, Dior's classic Bar silhouette, mod, mid-19C work of Charles Frederick worth, 'American sportswear'
            	17
          

          
            	Regional Features
            	Western Culture(4): Aegean, Los Angeles, New York, Western
Non-Western Culture(24): Japan(7), Korea, China, Africa(2), Santa Fe(3), Santa Cruz, Australian Outback, Spain or Latin America(2), Tibet, India(2), Manila and Namibia, Middle Eastern and Northern Africa, Hawaiian
            	28
          

          
            	Natural Objects
            	Nature, earth, sun, moon and stars, water(3), surf, tidal pools, oceanic, migrating birds, bees, birds and the bees, flowers, jungle, safari
            	16
          

          
            	Artificial Objects
            	automobile(2), ropes and cords, jewelry, 18th-century wallpaper, Biology textbooks, cosmetics, Dungeons & Dragons, scarf, sneakers, abattoir shoes, Tuileries Garden, unique textile, Googie architectures, Gothic cathedrals, Trellick Tower, Alhambra
            	17
          

          
            	Abstract Concepts
            	Sexuality(8): feminine, masculine, unisex, women power(2), feminine+masculine(2), androgynous,
Geometric Expressions(6): geometric(3), sculptural(2), structured
Motility(6): athletic(3), athleticism, urgency and motion, energy and movement
Other Abstract Concepts(39): Raw Romance, icy, Peals of Wisdom, postmodern mix, collage, exoticism, expansion and reduction, understated luxury, nude, upbeat, "World Family Tree", optimistic futurism, "Town and Field", functional luxury, chic, fluidity, togetherness, monumental, sinister darkness, dystopian, Catholicism, transformation, sinister darkness, multi ethnic, female tribalism, "Breeze Corridor", nightmare, understated seduction, "Wild beauty", youthful spirit, practical elegance, shapes, Russian spy, earthy romanticism, hyper-shapely female, sexual attraction, opulent restraint, "the girls you hate at school", pagan
            	59
          

          
            	Clothes for Specific Occasions
            	beachwear, riding suit, office wear, Corsets and Capes, military
            	5
          

          
            	Events
            	London Olympics
            	1
          

          
            	Other
            	no theme
            	1
          

        

        

      

      
        2. 패션디자인 영감에 따른 디자인 발상 분석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각 컬렉션에서 주제의 표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컬렉션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한 개의 착장을 선정하여 디자인 발상을 분석하였다.

        
          1) 인물
          개인과 그룹을 포함하는 인물 카테고리에서 영감의 대상은 배우, 가수, 모델, 패션 잡지 에디터처럼 실존 인물을 비롯하여 영화나 책, 희극 등 예술 작품의 등장인물과 같은 가상의 인물, 히피(hippies)나 라이더(rider)와 같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은 집단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발상 방식은 그 인물이 가지는 이미지나 즐겨 입던 스타일, 특별히 화제가 되었던 스타일, 혹은 그 모습을 찍은 사진 등에서 영감을 얻어 그 스타일을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디자인 발상과 표현의 예를 살펴보면, <Fig. 1>의 좌측 사진은 Marc Jacobs의 2013 S/S 시즌 컬렉션의 작품으로, 1960년대에 모델이자 영화배우로 활동했고 미술 작가 앤디 워홀의 뮤즈이기도 했던 에디 세즈윅(Edie Sedgwick)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특히 에디 세즈윅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Fig. 1>의 우측)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언급하였다. 작품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스트라이프 패턴과 금발의 숏커트, 짙은 아이라인의 메이크업 등이 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절개하여 흩날리도록 한 스커트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Fig. 1> 
				
            

            
              Inspiration-Edie Sedgwick
              (left-VOGUE, n.d.-a, right-Found a Grave, n.d.)

            
            

            

          

        

        
          2) 예술작품 및 예술사조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의 경우 영감의 종류는 그림과 조형물을 포함한 미술작품, 사진, 가구 및 인테리어, 영화, 드라마, 음악, 소설, 희극, 예술 장르 및 기법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발상의 방식은 미술 작품을 그대로 옷감에 프린팅 해 무늬로 사용하는 등 작품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 작품이나 작가의 작업 방식을 재해석하여 응용한 예, 대상의 색채나 형태 같은 디자인 요소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고 변형하여 추상적으로 영감을 표현한 예 등이 있었다.

          <Fig. 2>의 좌측은 2014 F/W Céline컬렉션의 디자인으로, 독일의 다다이스트 한나 회흐(Hannah Hoch)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다다(Dada)란 1915년에서 1922년경 사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으로, 서구 문명과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예술을 거부하고 본능성과 비합리성을 강조했던 움직임을 말한다(Monthly Art, 1999). 한나 회흐는 사진이나 인쇄물 등을 찢어 새롭게 조합하는 포토몽타주 기법이나 콜라주 기법 등을 통해 초현실적이고 전위적인 작품을 만들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습적인 미의 관념을 비판했다(Farthing, 2009). <Fig. 2>의 우측은 한나 회흐의 1926년 작품‘감미로운 것(The Flirt)'으로, 초현실적이고 전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Céline의 작품에서도 옷을 찢거나 다른 소재를 붙인 것 같은 해체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 나타나 전통적인 여성복의 이미지와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Inspiration-Artworks of Hannah Hoch
              (left-VOGUE, n.d.-b, right- Hoch, 1926)

            
            

            

          

        

        
          3) 패션의 역사성
          과거의 패션을 디자인 영감으로 하는 패션의 역사성 카테고리에서는 바로크 등 중세시대를 비롯하여 1920년대부터 20세기 후반까지 폭넓은 시대가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20년대와 40년대, 60년대, 70년대 등 20세기의 패션을 참고로 한 컬렉션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주된 발상의 방식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스타일을 반영하는 레트로 룩으로 나타났다.

          <Fig. 3>의 우측 사진은 1920년대 및 30년대에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도리스 힐(Doris Hill)의 사진이다. <Fig. 3>의 좌측은 192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Marc Jacobs의 2012 S/S 시즌 컬렉션에 등장한 디자인으로, 도리스 힐의 20년대 사진의 착장과 매우 유사한 스타일을 보인다. 로우 웨이스트의 직선적인 라인, 숏커트의 헤어에 클로슈 모자, 광택 있는 비닐 소재를 활용하여 연출한 반짝이는 장식 등이 발랄하고 화려했던 재즈시대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Fig. 3> 
				
            

            
              Inspiration-1920s
              (left-VOGUE, n.d.-c, right-Leaper, 2015)

            
            

            

          

        

        
          4) 지역적 특징
          특정 지역이나 지역의 특성을 디자인의 영감으로 한 지역적 특성 카테고리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는 서구 문화권과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아메리칸 인디안 등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비서구 문화권으로 세분화되었다. 디자인에는 그 지역의 전통 의상의 특징적인 디테일을 서구적이고 모던한 디자인과 결합하는 방식, 전통 무늬를 활용하는 방식, 전통 의상에 주로 사용되는 색채, 혹은 지역 특유의 자연 환경에서 추출한 색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영감이 반영되었다.

          <Fig. 4>는 한국의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2011 S/S Carolina Herrera 컬렉션의 의상들이다. 소색을 연상시키는 베이지톤과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복의 동정 달린 깃을 본 딴 V네크라인과 옷고름 장식, 옛 한국의 남성들이 착용했던 갓 모양의 모자 등의 액세서리로 한국 전통복식의 느낌을 강조하였다.

          
            
            

            <Fig. 4> 
				
            

            
              Inspiration-Traditional Clothes of Korea
              (VOGUE, n.d.-d)

            
            

            

          

        

        
          5) 자연물
          자연물 카테고리에서 영감의 종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자연, 바다, 물, 땅, 달과 태양 등 자연환경과 나무, 꽃, 벌, 새 등의 동식물을 포함하였다. 디자인 영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주로 대상의 색채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유사성을 나타내는 발상이 많았으며, 일정한 형태가 없는 대상의 모습을 패턴화하여 무늬로 활용한 디자인, 대상의 특징적인 형태나 일부분에 집중하여 디테일로 활용한 디자인,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프린트하여 모티프로 사용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Fig. 5>는 바다를 주제로 한 2015 S/S Rodarte 컬렉션 중 한 디자인으로, 푸른색과 비취색, 흰색을 중심으로 파도와 물결의 색상과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델의 피부를 바다의 모래사장에 비유하여 해변에서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기는 거품과 파도 자국 등을 표현하며, 얇고 가벼운 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

          
            
            

            <Fig. 5> 
				
            

            
              Inspiration-Ocean
              (VOGUE, n.d.-e)

            
            

            

          

        

        
          6) 조형물
          조형물 카테고리는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이 포함된다. 조형물에 의한 발상의 표현 방식은 매우 다채롭게 나타났는데, 디자인 영감이 되는 대상의 형태와 색채, 재질 등의 요소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모티프로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부터 매우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방식까지 폭넓은 발상 표현이 사용되었다.

          <Fig. 6>의 좌측 사진은 2012 F/W Céline 컬렉션의 디자인으로, <Fig. 6> 우측의 브루탈리즘(brutalism) 건축물인 런던의 트렐릭 타워(Trellick tower)를 주제로 하고 있다. 브루탈리즘이란 20세기 후반, 특히 1950년에서 1960년대 사이의 건축 양식으로, 가공하지 않은 재료와 설비를 사용하는 야수적이고 거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Hanguksajeonyeongusa, 1998). 트렐릭 타워는 브루탈리즘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Irving & St. John(2009)에 의하면 주위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순정 기하학에 따른 전위적이고 거대한 외형으로 인해 모더니즘 건축물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트렐릭 타워의 디자인적 특징에서 영향을 받아 Céline의 컬렉션에서는 박시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이 나타나며, 빛바랜 콘크리트의 색상과 무채색을 바탕으로 블루와 레드 등 트렐릭 타워의 내부 인테리어에서 영향을 받은 포인트 색채로 컬러 블록을 구성하였다.

          
            
            

            <Fig. 6> 
				
            

            
              Inspiration-Trellick tower
              (left-VOGUE, n.d.-f, right-Sones, R., 2009)

            
            

            

          

        

        
          7) 추상적 개념
          추상적 개념을 영감의 원천으로 한 컬렉션의 경우, 실체가 없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발상에 있어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능력에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그만큼 특정 형태나 대상의 특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컬렉션의 빈도수가 가장 많고 발상의 표현 방식 역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시즌의 트렌드에 따라 몇 가지의 특징적인 주제들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형태 중심의 건축적(architectural) 디자인과, 미니멀(minimal)한 디자인, 여성성이나 남성성 등과 관련된 성성(sexuality), 스포츠나 움직임의 표현과 관련된 운동성(athleticism), 그리고 그 외의 개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ig. 7>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insert the feminine into the masculine')을 주제로 한 2013 F/W 시즌 Stella McCartney 컬렉션의 한 모델의 모습이다. 저지 소재의 폴로 셔츠 형태의 보디스에 여성적인 레이스 소재의 스커트를 결합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을 표현하였으며 양성적인 느낌을 준다.

          
            
            

            <Fig. 7> 
				
            

            
              Inspiration-insert the feminine into the masculine
              (VOGUE, n.d.-g)

            
            

            

          

          <Fig. 8>은 함께함(togetherness)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주제를 의상으로 표현한 2013 S/S Céline 컬렉션의 작품이다. 디자이너는 ‘함께함’이나 ‘우정’ 같은 인간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맺음이라는 개념을 다른 색상이나 다른 재질의 옷감을 서로 꼬거나 엮는 등의 방법으로 형상화하였다.

          
            
            

            <Fig. 8> 
				
            

            
              Inspiration-Togetherness
              (VOGUE, n.d.-h)

            
            

            

          

        

        
          8) 특정 목적을 위한 의상
          특정 목적을 위한 의상에 의한 발상은 영감이 되는 대상의 스타일이나 형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승마복을 영감으로 한 디자인에서 기존의 승마복 형태에 러플 장식을 달거나, 코르셋과 케이프를 영감으로 한 컬렉션의 매우 짧고 타이트한 미니드레스와 긴 망토형 코트 디자인 등 기존의 의복에 장식적인 면을 추가하거나 확장과 축소를 이용하여 과장하는 변형이 나타났다.

          코르셋과 케이프에서 영감을 얻은 <Fig. 9>의 의상은 2013 S/S Burberry 컬렉션의 작품이다. 코르셋을 변형한 형태의 매우 짧고 타이트한 의상과 긴 케이프형 코트로 한 앙상블을 구성하여 주제를 표현하였다.

          
            
            

            <Fig. 9> 
				
            

            
              Inspiration-Corset and Cape
              (VOGUE, n.d.-i)

            
            

            

          

        

        
          9) 특정 사건
          컬렉션에 영감을 준 특정 사건의 예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다. <Fig. 10>은 2012 F/W Stella McCartney 컬렉션의 디자인들로,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의 색상들을 주로 사용하여 런던 올림픽 주최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페이즐리 무늬나 곡선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균형감 있으면서도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Fig. 10> 
				
            

            
              Inspiration-London Olympics
              (VOGUE, n.d.-j)

            
            

            

          

        

      

      
        3. 디자인 요소에 따른 발상의 분석
        각각의 컬렉션마다 전문가들의 리뷰에서 언급된 디자인 발상을 디자인의 3요소인 선, 색채, 재질 및 무늬 별로 특징적인 표현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예로 제시된 컬렉션들은 디자인 영감을 중심으로 할 때 각각 1절에서 분류한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나, 특정 디자인 요소에서 보다 특징적인 발상의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1) 선에 의한 발상의 분석
          디자인 요소 중 선을 이용하여 컬렉션의 주제나 영감의 원천을 강조한 경우, 외부의 선인 실루엣을 이용한 예로 과장되거나 기하학적인 실루엣으로 디자인 영감을 표현한 예, 옷의 형태가 바뀌어 전혀 다른 실루엣으로 변하는 예, 그리고 구성선이나 장식선 등 내부의 선을 이용하여 디자인 영감이 되는 대상의 특성을 표현한 예 등이 있었다.

          <Fig. 11>은 디자인 영감은 ‘추상적 개념’에 포함되며, 형태를 중심으로 ‘낙관주의(optimism)’라는 주제를 표현한 2012 F/W Alexander McQueen 컬렉션의 의상이다. 거의 원 모양에 가까운 과장된 실루엣의 분홍색 의상은 중앙의 금속 벨트 장식을 중심으로 수십 겹의 프릴 장식으로 인해 마치 한 송이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은 화사한 느낌을 준다. 구체적으로 디자이너는 밝은 미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폭발하는’ 형태를 의도하였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과장된 형태의 의상과 사이버틱한 선글라스로 미래적인 낙관주의를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Fig. 11> 
				
            

            
              Inspiration-Optimism
              (VOGUE, n.d.-k)

            
            

            

          

        

        
          2) 색채에 의한 발상의 분석
          디자인 요소 중 색채를 이용한 발상의 표현 방법은 색채 감성에 의한 발상, 톤에 의한 발상, 배색을 이용한 발상 등이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Lee & Lee,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컬렉션의 영감의 원천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가 하는 발상 과정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색채를 통해 주제가 잘 드러나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색채를 이용한 발상의 경우 디자인 영감이 되는 대상의 실제 색을 이용하거나 대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색 등의 활용이 나타났는데, 디자인 요소 중 색채 요소가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선과 재질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되어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많았다.

          <Fig. 12>는 ‘조형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화장품(cosmetics)’에서 영감을 얻은 2014 F/W Chalayan 컬렉션에서의 한 모델의 모습이다. 이 컬렉션의 컬러 팔레트는 파운데이션의 베이지톤부터 아이라이너의 검은색, 립글로즈를 연상시키는 와인색까지 화장품에서 추출한 색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Fig. 12>의 디자인에서는 회색톤의 그라데이션을 바탕으로 와인색과 약간의 펄 감이 있는 흰색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아이섀도우나 눈화장의 느낌을 준다.

          
            
            

            <Fig. 12> 
				
            

            
              Inspiration-Cosmetics
              (VOGUE, n.d.-l)

            
            

            

          

        

        
          3) 재질 및 무늬에 의한 발상의 분석
          마지막으로 재질 및 무늬에 의한 발상으로는 오일이나 지푸라기 등 일반적으로 의복에 잘 사용되지 않는 소재로 옷을 만들거나, 소재의 기능성에 집중한 기능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 소재가 만드는 형태를 이용한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소재가 갖는 특유의 표면 성질을 활용한 디자인 등이 있었다.

          <Fig. 13>은 인공물에서 영감을 얻은 2011 F/W 시즌 Christopher Kane 컬렉션의 디자인이다. 크로셰 기법을 활용한 뜨개질 패턴과, 네크라인과 포켓의 곡선 장식으로 인해 디자인 요소 중 선의 활용이 눈에 띄나, 이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는 무엇보다도 ‘독특한 소재’의 활용에 집중하였다. 플라스틱 재질의 곡선 장식 안에는 특수한 오일이 들어있으며, 이 오일의 발열 작용으로 인해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 소재의 특성을 이용한 미래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예로 볼 수 있다.

          
            
            

            <Fig. 13> 
				
            

            
              Inspiration-Unique Textile
              (VOGUE, n.d.-m)

            
            

            

          

        

      

    

    

  
    
      Ⅳ. 결론 및 제언
      창의적인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과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패션 디자인 분야는 아이디어와 기술 등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을 기존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산업의 발달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꾀하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맞물려, 창의적 자산의 생산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써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 창의적인 디자이너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창조적인 디자인과 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패션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적 선진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주요 중심지인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에서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시즌별로 살펴보고 디자인 발상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디자인 영감의 종류는 인물, 예술작품 및 예술사조, 패션의 역사성, 지역적 특성, 자연물, 조형물, 추상적 개념, 특정 목적을 위한 의상, 특성 사건, 기타의 총 열 개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와 패션 디자인 요소에 따른 디자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발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친 거의 모든 대상이 패션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영감 자료의 활용은 곧 다양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주위의 어떤 대상이든지 패션의 주제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대상을 선, 색채, 재질 등의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하는 과정, 즉 발상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대상을 주제로 할지라도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성격과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주제의 표현 방법과 디자인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디자인 카피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디자인 윤리가 강조되는 현재의 패션 산업에서,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만 집중하여 맹목적으로 인기 있는 스타일을 쫓는 것보다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가치관과 스타일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학생들이 디자인의 영감이나 주제로부터 실제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발상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디자인 사례에 나타난 디자이너의 발상 과정을 직접 분석 해 보고 자신의 디자인에 응용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등 디자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훈련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본 연구에서 발상의 예로 제시한 컬렉션 사진들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능한 전문가의 리뷰를 참고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음은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리뷰나 비평에 디자이너의 인터뷰 내용이나 디자인 영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발상 과정을 거쳐 디자인이 전개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점도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패션 컬렉션을 일일이 접해 볼 수 없는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나 소재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패션 컬렉션 및 디자인 발상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22개 브랜드의 5년간의 컬렉션으로 한정하였으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면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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